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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유 재가공 세액공제 확대 건의
상공회의소, 10-20%에서 20%로 … 신 재생 에너지 시설도 포함

대한상공회의소가 중유 재가공시설 및 신 재생 에너지 시설 등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줄

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.

상공회의소는 6월11일 기획재정부,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<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

제>라는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, 친환경 자동차 세금감면 확대, 가속상각

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상공회의소는 가장 먼저 중유 재가공시설, 신 재생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10-20% 공제에

서 2012년까지 20%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상공회의소 관계자는 “고도화설비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

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”면서 “투자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기업에

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공제대상으로는 인체감지센서,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, 이산화탄소 배출

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, IT를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

능형 전력망 등도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.

이밖에도 상공회의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,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줄 것

도 건의했다.

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는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세계적

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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